
 

용산가족공원 
생태 3호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 용산가족공원에는 텃밭이라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이 텃밭에는 다양한 채소들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채소들이 자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방울토마토 가지 고추

토마토 열매 보다 

더 달고 먹기에 간편해요

가지열매의 보라색 색소는 

우리 몸에 좋아요

매운 맛이 나는 길쭉한 열매로

가을에는 빨갛게 익어요

홍감자 고구마 옥수수

분홍색 꽃이 피고 껍질은 

붉은색이며 속은 노란색을 띠어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고 

뿌리를 캐 쪄먹어요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으로 

열매의 수염은 차로 마셔요

쑥갓 상추 딸기

향이 강하고 생으로 

먹거나 나물로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먹는 쌈채소에요
빨갛게 익어 맛도 좋고 

비타민도 많아요 

호박 오이 애플수박

열매가 크고 맛이 좋아 

밥상에서 자주 볼수 있어요 

물이 많고 길쭉한 열매로 

맛이 아주 깔끔해요

먹기 쉽게 키운 수박으로 

사과처럼 작고 껍질이 얇아요 



만 든 이 : 공원여가과 코디네이터 김민숙

자료제공 : 공원여가과 실무관 박선경

작사·작곡 : 김성균

우리는 텃밭에서 다 자란 채소의 열매, 잎, 뿌리를 먹는데요~

우리가 텃밭 채소들의 어느 부위를 먹는지 알아 보아요!

열매

열매

열매

열매

줄기

잎

잎

뿌리

씨앗

씨   씨   씨    를    뿌  리         고                  꼭    꼭   물    을   주    었        죠

싹   싹   싹    이    났  어         요                  또    또   물    을   주    었        죠

하   룻   밤         이   틀   밤            쉿   쉿   쉿              뽀   드   득            뽀   드   득

하   룻   밤         이   틀   밤            어   어   어              뽀   로   롱            뽀   로   롱

뽀   드   득                               싹                이      났       어           요

뽀   로   롱                               꽃                이      폈       어           요

싹이 자라는 과정을
씨앗 노래를 부르며 익혀보아요 


